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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상징적 상호작용론적 견해에 바탕을 둔 근거이론 방법을 이용하여 간호대학생의 전공 

융합한 해외 단기연수 경험에 대한 실체이론을 도출하고, 해외 단기연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조명하는데 있다. 

연구결과를 보면 참여자들은 연수 후 경험으로 내 안의 또 다른 ‘나’를 발견하고 더 넓은 세상으로 나가고자 하는 

열망이 강하게 생기면서 삶에 대한 태도를 변화하기 시작하였고 이는 자아성숙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부 참여자는 

현실에 짓눌려 열망을 내려놓고 예전 삶으로의 회귀를 나타내기도 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볼 때, 전공 융합한 

해외 단기연수 후에는 반드시 추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긍정적으로 변화된 열망, 동기, 자신감 등을 강화ㆍ유지시켜 

주는 것이 필요하고, 개인 성향에 따른 맞춤형 추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요구된다. 또한 추후 프로그램 운영 

시 연수에 참여한 학생들에 대한 주기적인 평가를 통해 추후 시점마다 심리적 또는 교육적 지지자원을 분배 투입하

는 것이 필요하다.

• 주제어 : 해외 단기연수, 대학생, 경험, 근거이론방법, 질적 연구 

Abstract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experience process of nursing 

students who have participated in a major converged short-term study abroad program and to present the 

future direction of short-term study abroad. Methods: This study is a qualitative study based on the 

grounded theory and method in nursing students’ experience of major  in a major converged short-term 

study abroad program. Results: The core category emerged as ‘finding myself in another me’. 'as experience 

the difference’ emerged as a causal condition. Action/interaction strategies were found to provide students 

with these effects: ‘a change of attitude on life’, ‘find continued support resources', 'due to hard reality, 

putting down the aspiration'. Shown in these results of this study, nursing students were seen to have the  

simultaneous effect of ‘to live as the organizers of life’, and 'return to the old life'. Conclusions: The nursing 

students experience a positive impact on their attitude towards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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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990년대 중반 이후 한국 정부의 세계화 정책과 맞물

려 각 대학들은 글로벌 대학으로서의 위상을 높이기 위

하여 다양한 해외 연수 프로그램을 만들고 외국대학과의 

교류를 추진하고 있다[1]. 해외 유수대학과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질적인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선

진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글로벌 인재 양성이라는 대

학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학들의 다양한 

해외연수 프로그램 증대는 많은 학생들에게 해외 어학연

수, 교환학생 및 인턴쉽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다. 최근 들어 보건계열 대학들은 단순한 어학연수

가 아닌 전공과 융합하여 실습과 어학연수를 겸한 해외 

단기연수 프로그램을 만들어 전공 관련하여 선진국의 실

습현장을 경험하고 해외 실습기관과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향후 해외 취업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하는 추세로 

나아가고 있다[2]. 

해외 단기연수 프로그램은 각 학교별로 그 내용과  진

행정도가 다양하여 객관화시켜 어떤 프로그램이 학생들

에게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을 주었는지 절대적으로 

평가할 수는 없으나, 학생들이 낯설고 새로운 경험을 통

해 자기 안의 변화를 체험한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다

[1,3]. 그러나 그동안 국내에서 보고된 대학생들의 해외연

수 관련 선행연구들은 주로 영어교육과 학습에 대한 효

과분석의 객관적 연구들이 주를 이루었고, 연수경험 그 

자체나 연수 후 대학생활 및 자신의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질적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수많은 대학교에

서 글로벌 인재 양성이라는 교육목표 아래 해외 단기연

수를 빈번하게 보내고 있으나 질 높은 연수가 되기 위한 

프로그램 운영‧관리 및 학생 지지 등 해외 단기연수를 성

공적으로 이끌기 위한 기초자료는 현재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질적 연구방법을 이용하여 대학생들의 전공 융합

한 해외 단기연수 경험에 대한 실체적 지식을 얻는 연구

는 해외 단기연수에 대한 다양한 지식을 축적하여 해외 

단기연수가 나아갈 방향을 조명해야 하는 현 시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질적 연구방법 중 상징적 상호작

용론적 견해에 바탕을 둔 근거이론을 이용하여 전공 융

합한 해외 단기연수에 참가한 간호대학생의 경험에 대한 

실체이론을 도출하고, 향후 해외 단기연수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조명해보고자 한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상징적 상호작용론적 견해에 바탕을 둔 근

거이론 방법을 이용하여 전공 융합한 해외 단기연수 간

호대학생의 경험에 대한 실체이론을 도출하고, 해외 단

기연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조명하기 위하여 시행되었

다. 따라서 연구 질문은 ‘간호대학생의 전공 융합한 해외 

단기연수 경험은 어떠한가’이다.

2. 이론적 배경
2.1 근거이론방법 

근거이론 방법은 체계적인 자료수집과 분석을 통하여 

자료로부터 이론을 도출해내는 귀납의 논리에 의한 연구

방법이다 [4]. 즉 양적연구에서와 같이 이론과 가설을 증

명하는 것이 아니라 수집된 자료에서 의미 있는 개념들

의 관계를 통하여 이론을 도출해 내는 것이다. 근거이론 

방법은 상징적 상호작용론(symbolic interactionism)에 

이론적 배경을 둔 것으로[5] 이는 인간의 행위와 상호행

위 과정 혹은 의미의 변화 과정을 탐색하는데 가치가 있

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2.2 대학생의 해외연수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이러한 해외연수의 양적인 

증가가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대학생의 해외연수와 연수 

프로그램 및 연수 후 학생관리 등에 대한 선행연구는 현

재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뿐만 아니라 교육부 정보자료

실에서도 매년 해외유학생 현황은 있으나 단기 어학연수 

및 교환학생 프로그램 등과 같은 대학생 해외연수 프로

그램에 대한 정확한 통계자료는 찾을 수가 없는 상황이

다. 

지금까지 진행된 대학생들의 해외연수 관련 국내 선

행연구를 살펴보면, 대학생들의 영어해외연수가 학생들

의 영어교육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연구[6,7], 영어학습에 

미치는 지속적 효과에 관한 연구[8], 영어 동기 및 성취만

족도에 미치는 영향[9,10] 등 주로 영어교육 및 학습과 관

련된 객관적 연구들이 대부분 있었고, 해외 단기연수 및 

해외 연수경험에 대한 깊이 있는 고찰을 한 연구나 연수

경험 후의 대학생활 및 미래의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몇 편[1,11]에 불과하였다.

박[1]은 한국 대학생의 해외 단기연수 경험은 한국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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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문화 재인식과 세계 속 자아정체성을 찾는 과정이었

다고 보고하고 있고, Deirdre[3]는 미국 대학생들의 해외 

단기연수 경험을 자기확신, 성숙, 다른 가치관에 대한 수

용으로 나타났음을 보고하고 있다. Meleis[12]에 의하면 

사람은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전혀 새로운 경험을 하

였을 때 전환(transition)이 나타날 수 있으며 이때의 전

환 경험은 개인 나름대로의 고유한 의미를 부여하면서 

독특한 삶의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가정을 하였다. 이러한 

Meleis[12]의 가정에 의한다면 본 연구 참여자들의 해외 

단기연수 경험은 지금까지 선행된 국내ㆍ외 해외 단기연

수 경험과는 또 다른 경험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이는 각 

개인의 전환 경험은 문화와 가치관 및 사회적 상황의 차

이에 따라 서로 다른 독특한 경험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3. 연구방법
3.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전공 융합한 해외 단기연수 프로그램에 참

가한 간호 대학생을 대상으로 Strauss와 Corbin[4]의 방

법을 사용하여 전공 융합한 해외 단기연수 경험에 대한 

실체이론을 도출하는 근거이론방법을 적용한 질적 연구

이다. 

3.2 연구대상

연구 참여자들은 D대학교의 해외연수프로그램에 지

원한 간호학과 학생 중 학교 성적과 토익 성적이 우수하

여 선정된 8명의 학생이다. 연구 참여자들의 경험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하여 연구자가 참여자들의 지도교수로 해

외연수프로그램에 함께 참여하였다. 

3.3 자료수집 방법 및 절차

자료수집은 연수 프로그램 종료 1주일 후인 2012년 2

월20일부터 4월30일까지 연구 참여자들과 3차례씩의 심

층면담을 통해 실시되었다. 면담소요시간은 40분에서 2

시간 30분이었고, 평균 면담시간은 1시간 10분이었다.

1차면담은 참여자 8명 전원이 함께 모여 전반적인 연

수경험에 대해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다양한 경험들이 드

러날 수 있도록 이야기 나누는 형태로 운영하였다. 2차면

담은 1차면담에서 나온 경험 중 의미 있는 자료에 대해 

2～3번에 걸쳐 개인별로 심층면담을 진행하였고, 의미 

있는 자료들 간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구

조적인 질문을 가지고 자료를 수집하였다. 3차면담은 1, 

2차 자료들을 분석하여 도출된 이론의 검증을 위해 연구 

참여자 1인을 선정하여 1회 면담을 실시하였다.

3.4 연구참여자의 보호

면담 시작 전 참여자들에게 연구 목적과 자세한 연구

과정 및 참여자에게 기대되는 이익과 불편감, 연구자 연

락처 등의 정보를 제공한 후 연구 동의를 거쳐 연구 동의

서에 사인을 하면 연구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설명

하였다. 또한 연구 참여자의 권리와 비밀은 보장되며, 언

제든지 연구 참여를 철회할 수 있으며, 연구 참여자의 이

름이 아닌 인식코드를 사용하고, 연구 외에 어떠한 목적

으로도 자료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면담 시 녹음을 할 

것이라는 것을 설명하였다. 모든 설명을 들은 후 연구 참

여자가 연구 동의서에 사인을 한 후 연구를 진행하였고, 

녹음된 내용은 연구가 끝난 후 모두 폐기될 것이라는 설

명도 하였다.

3.5 자료의 분석과 타당성 확보

수집된 자료는 지속적인 비교분석 방법[4]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이는 개방코딩, 연결코딩, 선택코딩 단계로 

이루어졌고, 자료수집과 동시에 분석이 이루어졌다. 연구

의 타당도와 신뢰도는 Guba와 Lincoln[13]이 질적연구의 

질을 평가하는 것으로 제시한 사실적 가치(truth value), 

적합성(applicability), 일관성(consistency), 중립성

(neutrality)의 준거를 따랐다.

4. 연구결과
4.1 연구 참여자의 특성

참여자들 중 1명이 남학생이었고 나머지 7명은 여학

생이었으며, 연령은 19세 1명, 20세 4명, 24세 2명, 25세 

1명으로 평균 21.5세였다. 참여자 중 5명은 고등학교 졸

업 후 바로 대학교에 입학하였고, 1명은 3년제 대학 사회

복지학과를, 1명은 3년제 대학 식품영양과를 졸업한 후 

입학하였으며, 1명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군대 복무 후 본

교에 입학하였다. 참여자 8명 모두 해외 연수는 처음 경

험하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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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Process of nursing students’experience of short-term study abroad (I-model)

4.2 구조에 의한 통합적 범주 분석 

간호대학생의 해외 단기연수 경험에 대한 자료를 지

속적인 비교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10개의 

범주가 도출되었다. 패러다임에 따른 범주분석 결과, 인

과적 조건은 ‘다름을 경험함’이었고, 중심현상은 ‘내 안의 

또 다른 나를 발견’이었으며, 맥락적 조건은 ‘어제의 나를 

돌아봄’으로 나타났다. 중재적 조건은 ‘role model 형성’, 

‘더 넓은 세상으로 나가고자 하는 열망 생김’으로 나타났

고, 작용/상호작용 전략은 ‘삶에 대한 태도 변화’, ‘지속적 

지지자원 찾기’, ‘현실에 짓눌려 열망을 내려놓음’으로 나

타났으며, 그 결과는 ‘자아성숙’, ‘예전 삶으로의 회귀’로 

이어졌다[Fig. 1].

4.2.1 인과적 조건 : 다름을 경험함
8명의 연구 참여자들은 미국에서 외국인 친구를 만나

게 될 것이라는 설레임과 영어 구사능력의 증진 및 문화

체험에 대한 바람, 그리고 보다 넓은 세상에서 무언가 새

로운 것들을 느끼고 찾을 수 있으리라는 막연한 기대감

을 안고 해외 단기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미국 L

대학과 연결된 홈스테이 가정과 대학 강의실, 캠퍼스 등 

낯선 곳에서 한 달여간의 생활을 통하여 참여자들은 자

신이 그동안 살아온 환경과 전혀 다른 경험들과 마주하

게 되었다. 새롭고 흥미로운 경험들을 통하여 참여자들

은 소소한 일련의 생활 속에서 자신이 존중받는다는 느

낌을 경험하게 되었고, 이러한 경험은 가치 있는 나를 발

견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자기 스스로를 믿는 신뢰가 형

성되었고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도 가지게 되었다.

“제가 어리다고 해서 제 생각까지 어리다고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았어요. 제가 말을 하면 수용하려 하고 완전히 

성인으로 존중받는 느낌을 받았구요. 저만의 다른 생각

도 존중해주는 것이 좋았던 것 같아요.”(사례 1, 면담자

료)

“학교 관계자분들이 저희 말을 잘 수용해주려고 노력

하시고 우리가 이런 걸 원했다하면 바로 다음날 고쳐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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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 이런 것에 감동받았던 것 같아요.”(사례 6, 면담자

료)

“미국에서는 간호사에 대한 대우가 좋다고 느꼈어요. 침

대 옆에서 허리를 굽히는 걸 그 쪽 교수님이 보시고 ‘이

걸 올리면 되는데 왜 그렇게 해서 너를 불편하게 하냐.’ 

라고 얘기하시는 걸 보고 다르다는 걸 느꼈어요. 몸을 희

생시키면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을 지키면서 봉

사한다는 인식...”(사례 6, 면담자료)

“다들 이른 시간에 귀가하고 집에 있더라구요. 한국은 바

깥에서 모임이 많다면 미국은 집안에서 가족끼리 모이

고...”(사례 7, 면담자료)

4.2.2 맥락적 조건 : 어제의 ‘나’를 돌아봄 
해외 단기연수 프로그램을 통하여 참여자들은 연수 

이전의 자신을 바라보게 되었다. 삶의 목표, 대학과 학과

를 선택한 목적의식도 불분명 한 채 무미건조한 대학생

활을 하고 있었고, 시간이 가는대로 흘러가듯 살아왔다

고 느끼게 되었다. 자신의 미래도 대부분의 간호학과 졸

업생들이 그래왔듯이 열심히 공부해서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후 남들이 부러워하는 대학 종합병원으로 취직한 

다음 결혼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당연한 

삶인 듯 여겨왔음을 느끼게 되었다.

“왜 내가 간호학과를 왔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렇게 왔는

데 대면식, 나이팅게일 선서 연습, 체육대회 연습... 도대

체 여길 왜 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면서 살았어

요…”(사례 1, 면담자료)

“저는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지식은 없고... 너무 공부

에만 얽매여 살았던 게 티가 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

고 알려주는 것만 하고... 내가 너무 안주하려고 했던 것

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수능이후로 도전정신이 사

그라들었던 것 같아요...”(사례 1, 면담자료)

“미국 가기 전에는 한국에서 내가 간호학과 들어왔으니

까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병원 가서 일을 해야지 이런 생

각만 하고 있었죠. 틀 안에서 사회가 정해놓은 코스대로... 

그냥 취업하고 2년 일해서 돈 벌어서 시집가서 그냥 그렇

게 행복하게 살자... 그런 틀 속에 갇혀서 살았던 것 같아

요…“(사례 3, 면담자료)

한국의 권위적인 교육 안에서 수동적 교육에 길들어

진 참여자들은 위축된 상태로 나 보다 타인의 생각에 지

배되는 선택에 의한 삶을 살아왔으며, 그러한 자신의 모

습은 자신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주변 친구들 또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여기고 있었다.

“초등학교 때는 뭘 모를 때니까 저요! 저요! 막 이랬잖아

요. 다들 철이 들기 시작하면서 남이 많이 신경 쓰이잖아

요. 내 말을 어짜피 수용하지 않을 텐데 예의 없다는 소

리까지 들으면서 굳이 말할 필요는 없잖아요. 제가 나서

서 말하면 버릇없는 학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러

다보면 그저 틀에 박힌 모습으로 발전도 없이... 뭐 그랬

던 것 같아요.”(사례 1, 면담자료)

“교수님이 ‘이건 00가 한번 말해볼까’ 이렇게 질문을 하

시면, 분명히 자기 생각을 말해보라는 건데, 언제나 ‘교수

님이 원하시는 대답은 무얼까’ 고민하게 돼요.... 그리고 

‘아 교수님 진짜 그런 것 좀 나한테 안 물어 봤으면 좋겠

다’... 질문을 던진 순간 긴장을 하는 거예요.”(사례 1, 면

담자료)

4.2.3 현상 : 내 안의 또 다른 ‘나‘를 발견
해외 단기연수를 통하여 참여자들은 적극적인 자신의 

모습을, 내재된 자신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고 새로

운 것에 도전할 수 있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그것은 

막연한 자신감이 아닌 연수에서의 새롭고 다른 경험이 

긍정적으로 작용함으로서 나타난 것이었다. 또한 전공실

습을 통해 막연하게 선택했던 간호사의 길에 대한 자긍

심을 새롭게 가지게 되면서 내 안의 또 다른 나를 발견하

게 되었다. 이전의 안주하고 타인에 의해 이끌림을 받던 

수동적인 삶의 태도에 놓여 있던 나에서 자기 안에 존재

하고 있었지만 의식하지 못했던 자신의 의지에 의해 삶

을 살아가는 적극적이며 진취적인 또 다른 나를 발견하

게 된 것이다. 자신이 직면한 상황이나 나이, 사회적 통념

에 의해 삶을 결정하던 것에서 자신의 의지와 목표에 의

해 삶을 선택하게 된 것이다. 

“제 가능성 같은 걸 너무 조그맣게 봤다고 해야 하나... 저

도 많은 것을 더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도 하게 되



한국융합학회논문지 제6권 제2호6

고...”(사례 1, 면담자료)

“간호의 길이 엄청 많구나. 뭔가 더 할 수 있겠다는 생각

이 들었어요.“(사례 3, 면담자료)

“나도 할 수 있겠구나...”(사례 5, 면담자료)

“외국인이 말을 걸면 당황해서 말도 못하고 도망가기 일

쑤였는데 제가 먼저 외국인에게 길을 물어보고 제가 먼

저 다가가 질문하는 그런 제가 저도 새로웠던 것 같아

요.”(사례 6, 면담자료)

4.2.4 중재적 조건(간접) ; Role model 형성
참여자들은 해외 단기연수 중 실습을 담당했던 중국

인 외래 교수님을 role model로 여기게 되었다. 중국인 

교수님의 교육에 대한 열정과 따뜻한 인간미를 좋아하게 

되었고 참여자들과 같은 외국인 신분인데도 불구하고 미

국에서 공부를 하고 대학에서 강의를 한다는 사실에 깊

은 인상을 받았으며 중국인 교수의 간호학 공부 과정에 

대해 많은 질문을 하였고 본받고 싶다고 여기게 되었다.

“미국 간호학과 학생들을 보면서 자기 과에 대한 자부심 

있고 공부도 열정적으로 하는 것 같고 방학마다 봉사활

동도 열심히 다닌다고 해서 저도 제 학과에 대해서 애착

을 가지고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했고...”(사례 2, 면담

자료)

“저희랑 같이 실습했던 교수님 보면서 많이 본받고 싶다

고 느꼈어요. 그 교수님도 외국인 신분인데 거기서 직접  

강사하시고 일하시는 것을 보고 정보도 많이 주셨고 긍

정적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사례 3, 면담자료)

“실습을 가르쳐주시는 교수님이 계신데 그 교수님이 외

국인이면서 일도 하시는걸 보면서 아 나도 할 수 있겠구

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사례 6, 면담자료)

4.2.5 중재적 조건(직접) : 더 넓은 세상으로 나가
고자 하는 열망 생김 

해외 단기연수가 끝난 후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NCLEX-RN을 취득 후 해외 취업을 하고 싶다는 강한 

열망을 나타냈다. 연수 전에는 간호사 자격증을 딴 후 학

교 성적이 좋으면 서울 쪽으로 취업을 하고, 성적이 보통

이거나 좋지 않으면 집 근처에 있는 대학병원에 가겠다

는 생각이 보편적이었으나 연수를 다녀온 후부터는 지금 

살고 있는 지역사회가 좁다는 인식과 함께 자신의 노력

에 따라 더 넓은 세상으로 나갈 수 있겠다는 의지가 굳건

해졌다.

“영어 공부 열심히 해서 외국에 나와서 일할 수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사례 2, 면담자료)

“문을 넓혀서 공부를 깊게 해야겠다고 그런 생각 다짐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NCLEX-RN을 준비 해야겠

다’ 는 것을 마음속으로 굉장히 절실히 느끼고 있어요.”

(사례 3, 면담자료)

“저 일단 졸업해서 학사를 하고 임상 2년을 하고, 

NCLEX-RN을 해서 영어도 같이 할 것이고 나중에 정

말 한번 꼭 미국에 가서 일을 해보고 싶어요.”(사례 3, 면

담자료)

4.2.6 작용/상호작용 전략
가. 삶에 대한 태도 변화

1) 영어공부에 박차를 가함

해외에 취업하고 싶은 강한 열망은 영어공부를 하는 

동기화가 되어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영어공부를 열심히 

하게 되었다. 학교 언어교육원이나 사설 학원을 등록하

였고, 온라인 영어수업을 듣기도 하였는데, 연수 전에는 

토플 위주의 공부였다면 미국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회화

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면서 회화공부를 병행하는 모습

을 볼 수 있었다. 

“진짜 제일 큰 게 회화.... 저도 그래서 일단 생각은 영어

공부 회화 쪽으로 많이 투자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요.”(사례 4, 면담자료)

“같이 살고 있는 동생이 있는데요, 영어영문과라서 도움

을 받고 있어요. 제가 좀 많이 물어 보거든요. 외국 TV 

프로그램을 봐도 귀를 쫑긋 세워서 이게 무슨 말일까 많

이 생각하게 되고 예전보다 관심이 더 생겼어요.”(사례 4, 

면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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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삶의 목표 재설정

대학생활 중 좋은 성적을 유지하여 서울 쪽 병원에 취

업하는 것이 간호사로서 성공이라고 생각했던 참여자들

은 선진화된 병원환경과 사회적으로 간호사의 위상도 높

은 미국으로의 해외 취업을 염두에 두면서 더 높은 삶의 

목표로 재설정하는 모습을 나타냈다.

“내가 너무 안주하려고 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

고 수능이후로 도전정신이 사그라들었는데 다시 뭔가 내 

삶은 길고 할 수 있는게 많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

요.”(사례 1, 면담자료)

“목표를 작게 갖지 말고 좀 더 넓은 곳에서... 목표가 좀 

더 높아진 것 같아요.”(사례 2, 면담자료)

“처음에는 ‘무조건 서울에 가서 일을 하자. 한국에서 거

기가면 성공한 것 아니가’ 했는데 넓은데 가서 있어보니

까 ‘꼭 거기만이 좋은 것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

었어요.”(사례 3, 면담자료)

3) 행복에 대한 감수성 증대 

참여자들은 돈이 많고 사회적으로 성공한 직업을 갖

고 있어야만 행복하다는 생각에서 일상의 소소한 일들에

서도 행복을 느끼는 미국 사람들을 보면서 행복의 의미

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고, 행복은 외부에

서가 아니라 자신의 마음속에서부터 오는 것임을 깨달을 

수 있었다.

“현실에서 최대한 제가 행복 할 수 있음 행복하면 되는데 

자꾸 안 좋은 것만 생각하고 그냥 그런 제 마음을 바꿔야

겠다는 생각을 했어요.”(사례 1, 면담자료)

“사소한 것에 행복을 느끼시고 돈에 얽매이시지 않고 가

족 많이 챙기시고 그 안에서 소소하게 행복을 찾는 게 행

복해 보이는 거예요. 행복이 그런데서 있는 거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사례 6, 면담자료)

나. 지속적 지지자원 찾기

참여자들은 해외 단기연수를 통해 느끼게 된 해외 취

업에의 열망 및 영어공부에 대한 동기화가 쉽게 사그라

들지 않도록 NCLEX-RN을 취득한 선배와의 만남, 학교

로부터 해외취업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를 주기적으로 받

는다든지 또는 연수 다녀온 학생들과 모임 같은 것을 통

해 자신들의 변화된 생각이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는 다

양한 방법들을 찾았다. 

“NCLEX-RN에 대한 자료를 얻을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좋겠고, 조언 받을 수 있는 곳도 필요하고 시험 붙은 선

배님들 만나서 대화 나눌 수 있는 실질적으로 와 닿을 수 

있는 사람들과 대화를 하거나 자리를 마련하면 좋겠어

요.”(사례 2, 면담자료)

“지도 교수님이나 선배들과 이러한 것에 대해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많으면 좋겠어요. 실질적인 정보를 많이 알

고 있는 선배님과 만나고 싶어요.”(사례 3, 면담자료)

“연수 다녀온 학생들끼리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진행하

고 있는 일들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으면 해요.”(사례 3, 

면담자료)

다. 현실에 짓눌려 열망을 내려놓음

해외 단기연수 후 더 넓은 세계로 나가고자 하는 열망

이 일정기간 동안은 지속되었으나 학기가 시작되면서 참

여자들은 전공과목마다 시행하는 퀴즈, 리포트 및 시험

을 거치며 다시 성적을 위한 학과공부에 집중하게 되었

고 좋은 성적에 대한 심한 부담감을 나타냈다. 해외취업

을 위한 영어공부와 NCLEX-RN 취득을 위한 공부는 다

시 뒷전으로 밀려나게 되었고 연수 후 강하게 느꼈던 해

외취업에 대한 열망을 다소 내려놓게 되었다.

“2학기 때 너무 영어에 좀 몰두를 했더니 성적이 과관이 

아니게 됐어요. 아 내가 잘못 했구나 이런 회의감이 드는 

거예요. 그땐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또 학과 공부를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사례 1, 면담자료)

“학과 쪽지시험 이런 거 따라가다 보면 이런 거(영어공

부) 점점 소홀해지고 정신없으니까 그렇게 되요.”(사례 

1, 면담자료)

4.3 결과 

4.3.1 자아성숙
간호학과에 들어온 대부분의 동료들이 그러하듯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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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도 면허증을 취득하여 집 근처 종합병원에서 일하다

가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안정적으로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해외 단기연수 프로그램에 

다녀온 후 참여자들은 짜여진 삶의 틀을 깨고 스스로 하

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한번 되짚어 보게 되었고 

더 넓은 세상으로 나가고자 하는 열망이 생기면서 해외 

취업에 대한 목표를 세우기도 하였다. 또한 한국 사회에

서 나이대에 따라 요구받는 인생의 성취결과보다는 어떤 

나이대든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삶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다. 또한 일상생활에서

도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삶을 이끌어가는 주체로서 살

아가게 되었다.

“항상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대하고 나도 할 수 있다 다

른 사람의 생각을 잘 받아들이고 세상에 많은 길이 있는

데 나도 다 가볼 수 있다.”(사례 2, 면담자료)

“틀 안에서 사회가 정해놓은 코스대로... 그 전에는 그냥  

틀 속에 갇혀서 살았던 것 같은데, 갔다 오고 나니까 ‘아 

아니다 나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겠다는 마

음이 들고 너무 틀에 박혀 살지 말아야겠다. 주저하지 말

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사례 3, 면담자료)

“나이가 중요하지 않고 진짜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찾

아서 하는게 중요하구나. 이런걸 많이 느껴서 배운 게 많

은 것 같아요.”(사례 6, 면담자료)

4.3.2 예전 삶으로의 복귀
해외 단기연수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삶의 태도와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삶의 기준임

을 인식하는 자아성숙이 이루어진 참여자가 대부분이었

으나 일부 참여자는 바쁜 일상에 놓이면서 빨리 무언가

를 끝내야 될 것 같은 예전의 조급함과 타인과의 비교, 

사회에서 요구하는 나이대에 정해진 인생의 성취에 다시 

자신을 가두는 예전 삶으로 회귀하는 모습을 나타내기도 

하였다. 

“말 그대로 가기 전에는 급박하게 과제를 한다거나 뭘 해

도 빨리빨리 끝내야 될 것 같고 하는데, 갔다 와서는 그 

분들은 말 그대로 여유롭게 생활 하는 것 같아요. 갔다  

와서 그렇게 조금 생활 했는데 뭐든 편하게 빨리빨리 안

하고 편하게 여유 있게 마음을 가지자 해서 생활 했는데  

막상 학기 시작되니까 그 마음이 점점 희미해져요.”(사례 

4, 면담자료)

5. 논의 
전공 융합한 해외 단기연수 경험으로 참여자들은 한

국에서 간호 대학생으로 살아가며 경험했던 것과는 매우 

다른 낯설며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었다. 박[1]의 질적 연

구결과에서도 단기 해외연수 경험은 다양하고 새로운 사

람과 만나는 ‘한국에서 해 볼 수 없는 새로운 경험’이었음

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다름

을 경험함’ 범주는 박[1]의 연구결과와 비교하였을 때 보

다 포괄적이고 넓은 초점을 나타낸 표현이라 하겠다. 참

여자들은 미국 대학에서 학생들의 자유로운 양방향 소통

의 수업장면을 목격하였고, 이러한 경험은 한국의 교육

현장과 다른 교육적 측면의 다름이라 할 수 있었다. 강의

실에서 이루어지는 자유로운 토론식의 양방향 소통을 경

험한 연수 참여자들은 자신이 매우 존중받고 있다는 생

각을 가지게 되었다. 

문화적 측면에서 참여자들이 경험한 가장 큰 다름은 

한국 사회는 사회에서 요구하는 과업과 관련된 기대수준

에 맞춰진 미래 설계를 하는 반면, 미국에서는 자신이 진

정 하고 싶은 일에 나이 또는 사회적 기대수준에 상관없

이 도전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다름은 Deirdre[3]가 표

현한 미국 대학생들의 해외 단기연수로 받은 문화적 충

격과 같은 맥락이라 하겠다. 본 연구 참여자들이 경험한 

문화적 충격은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위해 가정의 생계

를 책임져야 하는 가장임에도 불구하고 과감히 직장을 

그만두고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미국인의 모습에 있었다. 

스스로가 정한 목표에 의해 자신의 삶을 영위하는 모습

을 경험한 참여자들은 이를 문화적 충격으로 받아들였다. 

이를 통해 참여자들은 자신이 진정 하고자 하는 일을 찾

아가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된 것이다.  

전공 융합한 해외 단기연수 경험의 핵심범주는 ‘내 안

의 또 다른 나를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예전의 무미

건조하고 사회나 타인의 기대요구에 내맡겼던 자신을 돌

아본 후 잠재되어 있던 진취적이고 자신감 있는 또 다른 

나를 발견하고 삶을 이끌어가는 주체가 스스로에게 있음

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외국 대학생들의 해

외 단기연수경험의 결과와 일치한다[1,14,15]. 이러한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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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들을 종합해 볼 때, 전공 융합한 해외 단기연수 경험은 

참여자들에게 자신을 새롭게 인식하고 정체성을 확립해 

가면서 개인적 성장을 이루는 계기가 되었음을 알 수 있

다. 

참여자들의 개인적 성장은 ‘더 넓은 세상으로 나가고

자 하는 강한 열망’을 품게 하였다. 표현은 다르지만 선행

연구에서도 같은 의미의 결과들을 나타내고 있는데, 

Cusher와 Mahon[16]의 ‘세계적인 마인드 형성’ 및 박[1]

의 ‘또 다른 글로벌 이동을 욕망하거나 선택’한다는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연수 후 더 넓은 세상으로 나가고자 하는 열망이 증폭

되면서 참여자들은 영어공부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고 해

외 취업으로 삶의 목표를 재설정하기도 하였다. 김[9]의 

연수 이전에는 토익과 같은 시험 대비 혹은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한 동기에서 출발한 영어 공부가 연수이후에는 

보다 넓은 세계를 접하고자 하는 동기로 변화되었다는 

결과와도 일치한다. 해외 단기연수가 영어교육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 선행연구 중 자기조절학습 능력 및 성취

만족도, 영어사용에 대한 태도, 영어공부에 대한 동기화, 

자신감 등의 향상을 보고한 대부분의 연구결과들

[6,7,8,10]이 해외 단기연수 후 참여자들의 영어공부에 대

한 내적동기가 강화 되었다는 본 연구 결과를 지지한다. 

학습자에게 외부에서 피드백이 제공되는 학습에 참여할 

때 자기조절학습 활동이 촉진되어 보다 효율적인 학습활

동이 이루어진다는 보고[17]도 있지만, 내적동기부여가 

된 학습자들이 외적동기에 의해 움직이는 학습자들보다 

성취도가 더 높다는 연구결과[18]도 있다. 따라서 연수에 

참여한 대상자들에게 내적동기를 유지ㆍ강화하기 위한 

자아 존중, 자신에 대한 긍정적 태도 및 자기조절학습 능

력을 발달시킬 수 있는 지지 프로그램을 연수 후에 연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연수 후 더 넓은 세상으로 나가고자 하는 열망은 삶의 

태도를 변화시키고 지속적 지지자원을 찾도록 하는 긍정

적인 효과를 나타냈으나 일부 참여자에서는 현실상황에 

짓눌려 열망을 내려놓기도 하였다. 김[8]은 해외연수의 

효과를 부정적으로 평가한 학습자들은 연수 후 영어 학

습을 꾸준히 하고 있지 않다고 보고하고 있다. 본 연구에

서도 연수에 대한 긍정적 평가 정도가 낮을수록 현실상

황에 짓눌려 열망을 내려놓는 부정적인 작용/상호작용 

전략을 나타냈다. 

부정적인 작용/상호작용 전략을 나타내는 또 다른 원

인은 개인적 성향 및 스트레스 대처에서도 찾아볼 수 있

다. 개인적 성향 및 스트레스 대처에 따라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대해 직면하고 도전하는 유형과 수그러들면서 현

실에 적응하는 유형을 나타낸다는 선행 연구결과[19]가 

이를 뒷받침한다. 향후 해외 단기연수와 관련된 연구는 

개인별 성격 유형에 따른 해외 단기연수 경험에 대한 연

구와 성격 유형에 따른 해외 단기연수 프로그램 구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고, 개인별 성향에 적합

한 맞춤형 해외 단기연수 프로그램이 계획될 필요가 있

다고 본다. 

참여자들은 해외 단기연수를 통해 자아성숙의 결과를 

보였는데, 이는 Deirdre[3], 조[7]의 연구와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그러나 일부 참여자는 예전 삶으로의 회귀를 

나타냈기에 연수 후 지속적인 추후 지지 프로그램을 위

한 개인 및 학교 차원의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 또한 해

외 단기연수에서만이 아니라 국내 대학생과 유학 온 원

어민의 peer-tutoring 프로그램이나 혹은 정규 교육과정, 

다양한 동아리 활동 등을 통해 학문적 교류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여 해외연수의 경제적 부담을 줄

이고 상호간의 언어와 문화 이해를 기반으로 영어소통 

능력의 향상을 도모하는 것도 질 높은 ‘다름’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한다.

6.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전공 융합한 해외 단기연수 경험에 대한 실

체 이론을 도출하여 해외 단기연수에 대한 관련 지식을 

축적하였고, 향후 대학교에서 해외 단기연수 프로그램 

개발 및 추후관리에 있어 학생들의 연수 경험을 긍정적

으로 강화시키는 방안을 제시함으로서 해외 단기연수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본다. 

전공 융합한 해외 단기연수에 참여한 간호대학생들은 

연수경험 후 내 안의 또 다른 ‘나’를 발견하게 되었고 더 

넓은 세상으로 나가고자 하는 열망이 강하게 생기면서 

삶에 대한 태도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였으며, 이는 

자아성숙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부 참여자는 현실에 

짓눌려 열망을 내려놓고 예전 삶으로의 회귀를 나타내기

도 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전공 융합한 해

외 단기연수 경험에 대한 실체적 이론인 I-모형을 도출

하였으며, 구조에 의한 통합적 범주 및 해외 단기연수 프

로그램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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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향후 해외 단기연수와 관련된 연구에서는 첫째, 문화와 

환경이 다른 상황에서 ‘다름’을 경험할 때, ‘다름’의 정도

와 개인별 성향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후

속연구를 제언한다. 둘째, 긍정적으로 변화된 가치관과 

태도 등을 지속적으로 유지 및 강화시킬 수 있는 중재 연

구가 필요하다. 셋째, 추후 관리에 있어 지지 자원의 투입

시기와 형태에 대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넷째, 본 연구

에서 제시한 I-모형이 대학생활의 다양한 프로그램에서

도 적용되는지에 관한 검증연구가 필요하다. 

해외 단기연수를 운영ㆍ관리하는 학교 측에서는 첫째, 

참여자들에게 나타났던 자아 성숙의 결과가 교내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다름’을 통해 발현될 수 있도록 질 높은 

체험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둘째, 연수 후 추후관

리 프로그램을 반드시 운영하여 긍정적으로 변화된 열망, 

동기, 자신감 등을 강화ㆍ유지시켜 주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참여 학생들에 대한 주기적 평가를 통해 맞춤형 지

지자원을 분배 투입할 것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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